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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9만이 해고자 마음으로 함께 싸우자”
조양·한울 부당집단해고 분쇄 결의대회 … “기경도 엄벌 받을 때까지 투쟁”

금속노조가 노동부

와 경북지방노동위원

회(아래 ‘경북지노

위’)에 자본 편향 판

정을 중단하고, 조양·

한울 조합원들의 부당

해고를 인정하라고 촉

구했다.

금속노조는 2월 22

일 오후 대구지방고용

노동청 앞에서 ‘조양·한울분회 노

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, 민주노

조 사수,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

판결 촉구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

의대회’를 열었다.

경북지노위는 지난 1월 18일 손기

백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, 부당노

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기각 

판정을 내렸다. 지노위가 자본 편 

들기 판정을 이어가는 가운데, 분회 

조합원 열한 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

제신청 심문회의를 2월 26일 연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

에서 “조양한울의 정리해고는 금속

노조 조합원 표적해고다”라면서 

“해고의 칼을 휘두르는 기경도 대

표이사를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

다”라고 규탄했다.

장창열 위원장은 “조양한울분회 

복직투쟁은 작은 사업장에 왜 노동

조합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보여주는 

투쟁이다”라며 “19만 금속노조가 

함께 해고자 노동자의 마음으로 분

노하고 투쟁하자”라고 호소했다.

손기백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

역지회 조양한울분회장은 투쟁사에

서 “일확천금을 원해서 노조에 가

입하지 않았다. 단지 ‘이 새끼, 저 

새끼’가 아니라 ‘누구 씨 이것 좀 

해주십시오’라고 노동자로서 정중

히 대우받길 원해서였다”라고 울분

을 토했다.

손기백 분회장은 “조양한울 투쟁

은 반드시 승리한다”라면서 “노조

파괴 범죄자 기경도가 엄벌을 받을 

때까지 투쟁하겠다”라고 결의를 밝

혔다.

장세은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

“경북지노위가 26일 

심문회의에서 다시 노

동자의 외침을 무시하

고 사용자 중심의 편

파 판정을 한다면, 지

부는 전면 투쟁에 나

서겠다”라고 엄중히 

경고했다.

금속노조는 결의대

회를 마친 후 “노조

탄압 집단해고 기경도를 구속하라” 

등 구호를 외치며 대구지방고용노동

청에 ‘항의서한’을 전달했다.

조양·한울기공은 대구 달성군 테

크노산업단지에서 농기계 핵심부품

인 유압기어펌프를 제조해 대동 등

에 공급하는 부품업체다. 조양한울 

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8월 금속노

조에 가입했다. 2023년 조양한울은 

임금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부당해

고하고,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 협박

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

렀다.

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

교섭 번복, 부당노동행위, 인격 말

살, 민주노조 죽이기에 맞서 정당한 

파업투쟁을 벌이다 현장에 복귀했으

나, 사측은 곧바로 조합원 11명에게 

해고를 통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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